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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귀청 일익 번영함을 기원합니다. 
 

저희 일본지적재산협회는 1938 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간 유저 

단체로서, 일본의 주요 기업 약 900 개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지적 재산 

제도, 그 운용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표기 

법률안에 대하여 정사(精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기와 같이 저희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하는 의견의 배경, 이유 등에 대하여 기꺼이 설명드리겠사오니, 

필요하시다면 사양 말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 

1. 제 42 조의 2 를 신설하여, 한국어 이외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언어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등의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하는 것에 찬동합니다. 

＜이유＞ 외국어 명세서에 의한 출원의 인용은 당 협회가 이전부터 도입을 부탁하고 있던 것이며, 

이 개정은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의 내용을 조기에 출원하려고 하는 한국인이나, 파리 조약이 

규정하는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의 만료 직전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고＞ 제 42 조의 2 에 규정하는 언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지정할 때에는, 사실상 국제 언어로 

되어 있는 영어와, 귀국에 특허출원이 많은 일본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본어를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제201조 및 제208조 등을 개정하여, 외국어 국제 특허 출원에 대한 원문주의를 채용하고, 외국어 

국제 특허 출원에 있어서 국제 특허 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외관상 명세서」로서 간주하는 것에 의해, 외국어 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에 기초한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찬동합니다. 



＜이유＞ 외국어 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에 기초한 보정의 인용은 당 협회가 이전부터 도입을 

부탁하고 있던 것이며, 이 개정은 원문에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문에 명백한 오역이 있는 경우의 구제를 통한 국제 특허 출원인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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